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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질서의 파괴자 김경수의 사면을 반대한다.

1. 오는 8월 15일에 예정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거론되고 있다. 

김경수가 어떤 자인가. 지난 제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기키 위해 드

루킹 김동원과 공모하여 매크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댓글 

조작으로 여론을 왜곡시키는 수법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장본인이다. 

2. 김경수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는 그 후 적폐판사로 몰려 기소

되어 재판을 받는 고초를 겪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부인 김정숙 씨도 아무

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김정숙 씨가 지난 2017. 4월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장에서 

“경인선에 가자!”를 여러 번 외친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3. 김경수는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외면당한 진실은 언젠가 제자리로 돌아온

다”고 했다. 자기앞수표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에 의해 대법관 전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던 한명숙 전 총리가 지지자들을 향해 백합과 성경을 내보이며 결백을 주장하던 장면

을 연상시키는 발언이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훼손하고도 일말의 반성을 

모르는 헌법질서의 파괴자에게 사면은 가당치 않은 조치다. 

4. 한변은 자유를 위해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찾은 탈북민들을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대한민국에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과오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탈

북민들을 사면함으로써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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